
■ 2026년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심사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ㅇ 회의일시 : 2026년 10월 14(수) 10:30~12:30

ㅇ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준환, 김성규, 김현환, 송광호, 이의신 

먼저 녹록지 않은 지역의 후원 환경 속에서도 기업과 예술가를 찾아 잇고 결연을 일구어 
주신 각 지역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본 사업은 지역의 예술가(단체)와 기업이 맺은 후원 결연에 공공이 
시상으로 응답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자발적 후원금에 지역문화재단의 지역의무지원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시상금이 더해지는 구조는, 민간의 후원 의지를 공공이 인정하고 북돋
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업 후원이 수도권과 대규모 단체에 집중되어 온 현실에서, 
지역 단위의 후원 결연을 발굴하고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 자체가 귀한 출발이라고 
심사위원들은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총 16개 재단이 신청한 가운데 지원대상 외 단체의 신청 1건을 행정적 결격으
로 제외하고, 15개 재단의 후원결연 105건을 심사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제척·회피 기준
을 준수하고 공정심사 서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여건을 확보하였
으며, 위원별 사전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회의에서 종합 토론과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심사는 예술적 성취를 견주는 자리가 아니라 결연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기에, 
위원들은 무엇보다 두 가지를 놓고 오래 논의하였습니다. 
하나는 지역의무지원금이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 다른 하나
는 기업의 후원이 거래나 계약과 구분되는 자발적 후원으로서 진정성을 갖추었는가입니다. 
공공재원이 매칭되는 사업인 만큼 후원의 독립성은 곧 사업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데 
위원 모두의 뜻이 모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마다 후원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
되, 공고에 명시된 요건만큼은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자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후원결연 101건에 대해 1,437.9백만 원(시상금 1,428.2백만 원, 운영비 9.7백만 
원)의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배정예산의 잔액은 전년과 같이 사업 확산을 위한 후속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가장 반갑게 확인한 것은 후원의 모습이 한층 다양해졌다는 점입니
다. 공익법인의 장기 후원, 기업이 보유한 공간을 내어 준 전시와 공연 등, 지역 기업의 
후원이 예술가의 실제 창작으로 이어지고 지역문화재단이 그 사이를 든든히 잇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후원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관계로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한편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설립 연한, 지역의무지원금의 인정 범위와 산정 
방식, 운영비 상한 등 공고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어 제외하거나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 후원기업과 예술가 간 관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결연은 교부 단계
에서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몇 가지 당부드립니다. 각 지역문화재단에는 교부 단계에서 후원기업과 
예술가(단체) 간 특수관계 및 계약관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는 지역의무지원금의 인정 범위와 계약관계가 있는 후원의 
처리 기준을 공고에 보다 분명히 담아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유사 사업 간 역할을 정리하는 
한편 재단의 자율성을 높이되 평가에 기반해 우수한 모델을 규모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꾸준히 예술을 후원하는 기업에 대한 명예 보상 등, 기업이 
자부심을 갖고 후원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본 사업이 단순히 후원금이나 결연 건수를 확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 
예술이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맺어진 소중한 결연들이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해를 거듭하며 이어
져, 지역 곳곳에서 기업과 예술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건강한 파트너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